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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대만발 ‘버블티’로부터

현재 일본에서는 디저트와 음료, 또한 디저트에 대해 ‘먹다’와 ‘마시다’의 개념이 모호해지며 디저트라는 표현이 폭넓

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20년 버블티가 붐을 일으키며 음료의 개념을 넘어 디저트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

이다.  

제 3차 버블티 붐은 대만 버블티 체인점인 공차(貢茶), 춘수당(春水堂), 더 엘리(the alley) 등이 일본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인은 일본 국내 제품과는 차별화된 메뉴로 화제가 되었으며 개점 초기에는 대기시간이 2

시간에 이를 정도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인파로 북적였다. 이처럼 일본에서 버블티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품

이였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일본에서 버블티는 ‘마시는 디저트’의 한 종류로 자리잡았다.

일본, 먹는 디저트가 아닌
‘마시는’ 디저트에 주목

프로즌 메뉴 등, 디저트화 된 버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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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나츠아키후유(春夏秋冬)에서 판

매하는 ‘천사의 마시는 푸딩’은 기존의 

용기 모양을 바꾸는 방법으로 ‘먹는 디

저트’에서 ‘마시는 디저트’로의 변화에 

성공하였다. 해당 제품은 기존 컵모양

의 용기에서 마요네즈 용기에 푸딩을 

제조함으로서 마시는 형태가 가능해졌

다. 점포 관계자는 기존의 디저트 용기

를 변형함으로써 일상에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디저트를 즐기고

자하는 젊은 세대가 주로 구입하고 있

다고 전했다. 

일본 전통 화과자 또한 마시는 디저트 유

행에 합류하였다. 와라비모찌1) 전문점인 토

로리 천사의 와라비모찌(とろり天使のわら

びもち)에서는 와라비모찌를 음료에 추가

하여 빨대를 사용하여 마실 수 있도록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마시는 디저트’는 케

이크류, 비스킷류를 넘어 화과자로까지 점

차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를 소비하

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모리나가 유업(森永乳業)사의 마시는 디저트 제품>

‘소프트크림 마셨습니다

(ソフトクリームのめちゃいました)’

‘군고구마 마실 수 있대

(焼きいも飲めるってよ)’
‘치즈케이크 마셔버렸다

(チーズケーキのめちゃった)’

작성자     오사카지사  박혜빈

일본 내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저트를 섭취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젊은층을 시작으

로 테이블에서 즐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디저트를 즐기면서도 한 손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제품, 혹은 이동할 수 있는 제

품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국내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활방식 변화에 따라 식문화도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수출식품도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Key Point

기존 와라비모찌
토로리 천사의 와라비 모찌

‘마시는 와라비모찌(飲むわらび餅) 3종’

기존 시판 푸딩 하루나츠아키후유

‘천사의 마시는 푸딩(天使の飲むプリン)’

1)  와라비모찌(わらび餅) : 교토지역 대표 음식, 고사리 전분으로 만든 떡으로 화과자의 일종.

스마트폰의 일반화, 

마시는 디저트에 주목

해당 상품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모리나가 유업에서 기간 한정 제품으로 출시한 

시리즈로 화제를 불러 모았다. 소프트크림, 군고

구마, 치즈케이크 맛으로 출시된 해당 시리즈 제

품들은 각 재료의 맛을 음료로 재현했으며 소비

자가 특정 전문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일반 유

통매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시는 

디저트의 확산이 가능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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